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옷을 겹쳐 입듯, 향수도 겹쳐 뿌리는‘레이어링’이 유

행이다. 향수들을 겹쳐 뿌려 나만의 새로운 향을 만드

는 것이다. 하지만 두 가지 이상의 향수를 섞어 뿌리는 

것이 유행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섞는 것은 금물이다. 

향수 레이어링을 할 때는 뿌리는 부위와 방식을 달리해

야 해요. 

‘머니투데이’에 따르면 두 가지 향을 섞는 만큼 몸의 

다른 부분에 각각의 향수를 뿌리는 방식으로 향을 입어

야 한다. 첫 향수를 한쪽 팔에 뿌렸다면 다른 향수는 반

대쪽 팔이나 앞 가슴, 혹은 목덜미에 뿌려주는 식이다.

손바닥에 뿌린 향수를 헤어 끝을 매만지면서 바르거

나 사용하는 빗에 향수를 입혀서 머리를 빗으면 보다 자

연스러운 향기를 연출할 수 있다.

본인의 첫인상과 잔상을 다르게 연출하고 싶다면 앞

쪽과 뒤쪽에 서로 다른 향수를 뿌린다. 그러면 상대와 

마주했을 때와 뒤돌아 나갈 때 다른 감성을 느끼게 할 

수 있다.

서서히 살갗의 향과 함께 향이 표현되길 원한다면 공

기 중에 분사하기보다는 손목, 귀 뒤, 무릎 뒤 등 맥박이 

뛰는 부위에 향수를 뿌리는 것이 좋다. 

뿌리는 부위는 물론 향기의 조합도 생각해야 한다. 한 

가지 향수에 탑 노트-미들 노트-베이스 노트 단계(시

간에 따른 향수 향의 변화)가 있듯, 향수를 레이어링할 

때도 강약의 조화가 필요하다. 

시트러스, 프루티 계열의 향은 빠르게 발산돼 탑 노트

(향수를 뿌린 직후 바로 향이 발산되는 향수)에 많이 사

용되고, 플로럴은 미들 노트(향수를 뿌린 후 30-60분 

후에 안정된 향기를 뿜어내는 향수)에, 우디와 스파이시 

계열은 향의 지속력이 높아 베이스 노트(시간이 지남에 

따라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향수)에 주로 사용된다. 이

런 원리를 활용해 향수를 레이어링하면 자신만의 환상

의 조합을 찾을 수 있다.

일반적으로 묵직하고 강렬한 우디 향을 베이스 향수

로 선택했다면 부드러운 플로럴 향, 상큼한 프루티 향

을 섞어 뿌리고, 촉촉한 이끼 향이 짙게 풍기는 시프레 

향을 선택했다면 신선한 그린 향을 함께 섞어 주는 것

이 조화롭다.

향수 레이어링을 처음 시도하는 초보자의 경우 같은 

계열의 향을 섞는 것이 안전하며, 휘발성이 높아 금방 

날아가는, 가벼운 플로럴·시트러스 계열을 선택하는 것

이 실패 확률이 적다.

연출하고자 하는 분위기에 따라 향을 조합하는 방법

도 있다. 그날의 기분과 이미지, 날씨 등에 따라 뿌리는 

향수의 조합을 달리해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

는 것이다.

플로럴과 시트러스를 섞으면 

상쾌하고 발랄한 이미지를, 시

트러스와 우디를 섞으면 세련

된 이미지를, 오리엔탈과 플로

럴을 섞으면 여성스러움을, 우

디와 플로럴을 함께 레이어링

하면 우아함을 연출할 수 있다.

하지만 이런 보편적인 규칙에 

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고 과감하게 레이어링을 시도하

면서 나만의 향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.

나만의 향수 레이어링으로 나만의 특별한 느낌을 연

출하다면 상대방에게 특별한 느낌으로 기억될 것이다.

나만의 특별한 향기 … ‘향수 레이어링’ 방법


